
양은혜(안무가,�기획자)�

�

<안무;� 드로잉과� 설계� 사이>는� 아이디어의� 첫스텝에서� 그려지는� 드로잉과� 디테일에서�

이루어지는� 설계가운데에� 나타나는� 바디무브먼트를� 말한다.� 2 차원의� 지면과� 문자는�

3 차원의� 공간과� 신체의� 움직임으로,� 다시� 2 차원의� 영상으로� 완성된다.� 작품은�

공간설계자가� 설계한� 공간을� 소개하는� 말과� 안무가가� 특정� 움직임을� 안무하는� 말을�

모티프로�텍스트와�공간의�접점을�찾는다.�

작품이�상영되는�머신룸은�플랫폼엘의�전�공간�중�공간설계�키워드가�되는� ‘불확정성’,�

‘유연성’,�� ‘애매모호함’이라는� 특성이� 가장� 잘� 드러나는� 곳이다.� 영상에서는� 공간의�

특성과� 텍스트를� 모티프로� 한� 안무가� 드러난다.� 각기� 다른� 경험이� 축적된� 사람들은�

설계된� 공간에서도� 다양한� 동선을� 만들고� 해석하게� 된다.� 본� 작품에서는� 그� 행위를�

안무로� 해석하였으며� 이는� 전시공간의� 특성� 키워드와� 일치하여공간과� 안무의� 확장�

가능성을� 야기한다.� 텍스트와� 공간이� 만나는� 신체,� 공간이� 규정하는� 신체의� 동선,�

신체를� 움직이도록� 명령하는� 안무텍스트는� 서로� 중첩된다.� 이웅철은� 공간을� 사진으로�

촬영하여� 영상기법으로� 편집하여� 정지되었지만� 움직이는� 시간의� 어른거림,� 드로잉과�

설계� 사이를� 나타내었다.� 양은혜는� 텍스트가� 내포하는� 공간성,� 움직임의� 범위를�

나타내기�위한�무보를�개발하였다.�

 


